광산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수질 대기 토양 등 다양 , , 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광산 폐기물들은 폐광 주변에 적 . 치되어 있어 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은 흉물로 인식되고 있 으며 적절한 보관 처리나 복원 처리 없이 방치될 경우 폐기물 , 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중금속에 의해 차 오염을 직 2 ․ 간접 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 광미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금속이 .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존재 형태에 따라 오염을 일으킬 수 있 , 는 가능성도 달라진다. 1) 일반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광미나 광재 퇴적물 침출수 유출수 등의 광산활동에 의한 폐기물 , , , 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의 농도는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존법 이나 수질환경보존법의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2) 광산폐기물에 의한 농경지의 오염 가능성은 광산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들의 분포와 주변 환경에 따른 중금속의 용출 및 거동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적절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3,4) . 중금속의 존재형태와 용출 특성의 구명에 관한 연구는 광 산활동에 의한 광산폐기물의 거동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광미를 매립 또는 광재댐에 의해 격리하였을 경우 하천으로 의 이동 지하수로의 유출 지역 토양의 오염 가능성을 예측 , ,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용성 . 중금속은 강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토양환경보존법에 공시되어 있는 추출물 중의 0.1 M HCl 중금속은 다른 형태의 중금속보다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BSTRACT: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assess the release characteristics of metals from the mine tailing to base the prediction of metal load potential from tailing to soils. Water-soluble concentrations of Cd, Cu, Pb and Zn released from mine tailing after 2 hrs were 2.31, 129.38, 17.17, and 287.53 mg/kg, respectively, as compared to 1.6, 128, 108, and 142 mg/kg that were extractable by 0.1 M HCl. Kinetics of metal releases followed the power function model significantly indicating that more of water soluble fractions of those metals released at the initial short time, followed by a slow increase. Concentrations of metals released from tailing by water and 0.1 M HCl were in the orders of Zn > Cu > Pb > Cd. The breakthrough curve from the column experiment showed that concentrations of Cd, Cu, and Zn reached at highest after one pore volume, but that of Pb reached highest after five pore volumes when 0.1 M HCl was used as eluent. The release rate of Cd from mine tailing was the fastest but Pb was the slowest. The cumulative mass of metal released by 0.1 M HCl was in the order of Zn > Cu > Pb > Cd after nine pore volume elution. . 
는 용
. 이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자는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고정상과 이동상에 대한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KD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금속의 분배계수는 고정상 
